
<설날 가족 예배 순서> 

일시 : 2018 년 1 월 16 일(음력 1 월 1 일)  
 
♣ 예배선언 / 오늘은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지켜온 새해 첫날, 바로 설날입니다. 온 

가족이 모여 다함께 설날 가족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 묵상기도 / 다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 찬송 / 304 장(통일 404) 1,2 절 
 
♣ 성경봉독 / 고린도전서 13: 13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 말씀/ 왜 사랑이 으뜸일까? 
 
0.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1:17)와 같이 믿음을 

구원의 근거로 삼을만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 그런데 바울은 왜 믿음보다 사랑이 으뜸이라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생각 또는 관념의 종교가 아니라, 실천의 

종교 곧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2. 사랑은 어디서 시작할까요?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사람들의 지역에 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와 마주쳤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외쳐 말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8:28-29) 
귀신은 하나님과 그 아들의 존재도 알고, 그 능력도 압니다. 그러나 상관하기 싫어합니다. 

관계 맺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3.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할 것인가?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 고린도전서 13:4-8 
 
♣기도 /  

사랑의 하나님, 우리 민족이 맞이하는 설날, 

온가족이 모여 설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2018 년 올해, 우리 가족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새해는 더욱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가정에 평안과 화목함으로 채워주시고, 

형제끼리 우애하며 사랑하게 하옵시고, 하는 일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차게 

하옵시며, 바라는 것들이 올바르게 이뤄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아  멘- 
 
♣ 주기도문 /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